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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정신응급 대응 체계 강화위한 협력방안 모색
- 6일, 2022년 하반기 정신응급대응협의체 간담회 개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6일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빠르고 신속하

게 대처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

위해 ‘2022년도 하반기 정신응급대응협의체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는  △인천광역시 건강보건국 건강증진

과  △인천광역시 자치경찰정책과 △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△인

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△인천지방경찰청 △인천소방본부 △인천광역

시의료원 △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△글

로리병원 △삼정병원 △인천참사랑병원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 최일

선에서 협력하는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.

이 날 회의에서는 인천시 정신응급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정신

응급 현장 출동 시 환자이송과 환자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 

논의 등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

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, 각 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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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.

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“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을 위해 힘써주

시는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, 인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

하고 마음이 건강한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이 무

엇보다 중요하다”면서 “앞으로도 정신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

에게 적극 대응하여 정신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